
룕현재 미국 헤지펀드 시장은 개

인투자자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

다. 이런 추세는미국을넘어글로

벌트렌드로자리잡을것이다.룖

이언 하스 누버거버먼 수석부사

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이 주한유

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 주

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

(GAII 2014)에서기자와만나이

같이밝혔다.

하스 부사장은 룕글로벌 헤지펀

드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08년 1

조4000억달러에

서 지난해 2조70

00억달러(약 27

60조원)까지 커

졌다룖며 룕미국

에선 헤지펀드

가 개인투자자의 분산투자 도구로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룖고 말

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발 금

융위기전까지만해도미국헤지펀

드 시장은 기관투자가의 전유물이

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헤지펀드

시장성장을주도하는주체는개인

이다. 주식과채권등전통자산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투자자

산가격변동과관계없이절대수익

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주목받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욕구에 맞춰 헤지펀

드 운용사도 변하기 시작했다. 하

스 부사장은 룕운용사들이 공모 형

태로 헤지펀드를 출시해 개인투자

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룖며 룕기관

투자가전용펀드보다수수료가낮

고 최저투자비용 진입장벽도 낮출

수있다룖고전했다.

미국에선 헤지펀드 최소투자금

액이 기존 500만달러(약 51억원)

에서 5000분의 1 수준인 1000달러

(약 100만원)로낮아졌다. 국내에

서 운용되는 헤지펀드는 룏폐쇄형

(Closed)룑으로 만기까지 환매가

어려운사모형펀드가대다수인것

과대비된다.

하스 부사장은 공모형 헤지펀드

시장이크게확대될것으로내다봤

다. 그는 룕미국 내 기업퇴직연금

시장은 10조달러(약 1경원)인데

헤지펀드 투자 비중이 낮다룖며

룕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운용

사 중 84% 이상이 헤지펀드에 투

자할의사를밝혀헤지펀드투자가

커질것룖이라고전했다.

헤지펀드의또다른장점은금리

상승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다는 점이다. 향후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따른시장금리상승에대비

할수있다는얘기다.

하스 부사장은 룕지난 14년간 월

간단위로분석하니금리상승기에

헤지펀드 75%가 수익을 냈다룖며

룕개인투자자가 대체투자 수단으

로헤지펀드를활용하는것은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투자 트렌

드가될것룖이라고강조했다.

서태욱기자굛윤필두인턴기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SK하이닉스가 사상 첫 시가총

액 30조원을 돌파하자 투자자들의

시선이 룏신기록 행진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모아지고있다.

지난 16일 SK하이닉스 주가는

종가 기준 전일 대비 0.6% 오른 4

만2250원으로, 시가총액이 30조5

9억원에달했다. 지난해 9월초대

세상승기가시작됐을당시시가총

액이 19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8

개월여 만에 11조원이 늘어난 셈

이다. 시총 4, 5위인 현대모비스,

포스코와의 격차도 2조~3조원 이

상벌려놔당분간부동의 3위 자리

를지킬전망이다.

좋은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지

난주 마켓머징닷컴이 SK하이닉

스가 D램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2

8.2%로 마이크론테크놀로지(2

8%)를 밀어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미국나스닥시장에서마이

크론주가가급락세를연출했다.

여의도 증권가의 전망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

크론이D램시장의 90%를차지하

는 과점 체제가 공고화돼 이들 업

체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SK하이닉스 우

시 공장 화재 복구에도 불구하고

D램가격이안정적으로유지된점

이이를입증한다.

조우형 KDB대우증권 애널리

스트는 룕D램 가격 변동폭 축소와

지속적인 원가 절감으로 내년까지

SK하이닉스 수익성이 안정화될

것룖이라고예상했다.

하지만주가가오를대로올랐다

는반론도나온다. 지난 실적기준

SK하이닉스 주가수익비율

(PER)은 10.3배, 마이크론은 1

0.4배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는 SK하이닉스가 8.4배,

마이크론 8.5배 수준이다. 양사

PER가엇비슷하다는점에서 룏저

평가룑로 볼 여지가 거의 없다. 증

권가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평

균치도 4만9000원으로 현재 가격

에서그리멀지않다. 조시영기자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넭넮넯넰A22 기업녫증권

끐
예탁금(15일)

14조7946억원(주간 -1조562억원) 끒
거래대금(16일)

4조685억원(주간 +5842억원) 끒
거래량(16일)

2억3252만주(주간 +2732만주) 끒
코스피 PER

15.69배(주간 +0.49배)끒 코스피(주간)
2,013.44(+2.91%) 끒MK머니마켓지수(주간)

11326.23(+0.05%)끒 코스닥(주간)
557.59(+1.34%)

※2013년 12월당기순이익기준

주요 운용굛자문사 CIO 4인의 증시 진단과 전망

CIO

한국투자밸류운용이채원부사장 KB자산운용 송성엽 전무 삼성자산운용 이승준 상무 그로쓰힐투자자문 김태홍 대표

외국인

수급

저평가된 신흥시장으로

자금 유입 지속

추세적 매수전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중국 우려 완화,

기업실적 개선 시 유입 지속

국내지표 호조에

상반기 2100까지 상승 견인

펀드 환매
2000까지는 매물 소화, 2050,

2100 상승 때마다 매물 나올 것

1950~2000 매물 해소, 2050,

2100 상승 때마다 환매 계속

2000까지는 환매 압력 줄어.

지수 오를수록 환매 강화

2000 전후 환매 해소,

2050에서 다시 매물 나올 것

대형주vs

중소형주

중소형주 고평가 상태,

대형주 위주 매수

대형주가 시장 주도할

가능성 높아

대형주 강세 속 종목별

차별화 장세 예상

대형주-중소형주 동반 상승.

대형주 우세

유망 업종
저PER(삼성전자 현대차),

저PBR(한전 지주사)
저평가된 자동차와 은행

철강 화학 건설 등

저평가 경기민감주

네이버 등 인터넷 게임

레저 관련주

댇외국인 매수, 실적 뒷받침땐 오래간다
운용굛자문사 CIO의 증시 3대 변수

댉주가2050굛2100서펀드환매부담여전

댊대형株 강세…삼성전자굛현대車 유망

국내 증시가 지난주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로 연중 신고점

을연거푸경신했다. 증권가의관심은과연이번에는코스피가

박스권을탈출할수있을것이냐로쏠리고있다. 매일경제신문

은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부사장, 송성엽 KB자산운

용 전무, 이승준 삼성자산운용 상무, 김태홍 그로쓰힐투자자

문 대표 등 4인의 주요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최고투자책

임자(CIO)를 상대로 외국인 매수, 펀드 매물, 대형주와 중소

형주등증시의 3대쟁점에대한투자전략을물었다.

CIO들은 최근 외국인 매수의

원인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신

흥시장으로의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 및 중국에 대한 우려 완화

에서찾았다.

수출 등 국내 경기지표가 호조

를 나타내고 있고 2분기 이후 기

업 실적 개선이 보다 뚜렷해질

경우 자금 유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전망이다.

이채원 부사장은 룕미국 테슬

라나 구글 트위터 등 신경제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글로

벌 자금이 한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비중을 기계적으로 높이고

있다룖며 룕하반기에도 매수가 지

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입 강도

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회복에

달려있다룖고말했다.

이승준 상무는 룕5월 연휴 직

후 발표된 중국 4월 수출입 지표

가 비교적 호조를 보이면서 중

국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됐

고,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룖며 룕하반기 기업

이익이 살아난다면 국내 증시

매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룖

고 예상했다.

다만 아직 외국인이 한국 시장

에 대해 추세적인 순매수로 돌아

섰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

론도있다. 송성엽전무는 룕현재

외국인 매수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로 외국인 입장을 판단하기

는아직이르다룖고말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넘을 때마

다 쏟아지는 펀드 환매 물량의

해소 여부도 최근 시장의 주요

쟁점이다. 시장 수급을 분석하

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상당수가

2000선 전후매물이대부분소화

됐다고 얘기하지만, 지난 15~16

일 이틀동안또다시 3000억원이

넘는 투신권 순매도가 나왔기 때

문이다.

CIO들은 1950~2000 사이 펀

드 환매 물량이 거의 소화됐지만

2000~2050, 이어 2050~2100까

지 상승하는 마디마다 환매가 지

속적으로 지수의 발목을 잡을 것

이란일치된견해를내놨다.

김태홍 대표는 룕코스피가 이

미여러차례 2000선을넘나들면

서 펀드 환매가 꽤 많이 해소된

건 사실이지만 2050으로 올라가

는 과정에서 또다시 매물이 쏟아

질것으로예상된다룖고말했다.

송 전무도 룕1950~2000 사이

매물은많이해소됐지만 2000 이

상에서는 환매 매물이 아직 더

남았고, 2050~2100까지 올라가

는 과정에서 매물은 계속 나올

것룖이라고예상했다.

대형주 부활이냐, 중소형주

강세지속이냐논란에대해CIO

들은 대체로 5월 이후 부각되고

있는 대형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전망했다.

이 부사장은 룕주가순자산비율

(PBR) 기준 중소형주 대비 대

형주의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 수

준으로 내려온 상태룖라며 룕고평

가된 중소형주 비중을 줄이고 대

형주 위주로 담고 있다룖고 소개

했다. 그는 유망 종목으로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저평가된 삼성

전자와 현대차, 자산주로서 저

평가 매력이 높은 한국전력과 지

주회사등을꼽았다.

이 상무는 룕대형주의 상대적

인 강세 속에서 저평가 매력이

높은 종목 위주의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것룖이라며 룕철강화학건

설 등 저평가된 경기민감주가 유

망하다룖고말했다.

김 대표는 룕네이버처럼 인터

넷 및 게임 관련 종목의 수익률

이 꾸준히 좋을 것으로 기대한

다룖고말했다. 최재원기자

시가총액 30조 돌파

SK하이닉스 더 갈까

아웃도어 관련株룏성수기룑
태양굛대륙제관…휴가철 맞아 주가 급등

룕절대수익 추구하는 헤지펀드 시장 커질것룖

이언하스누버거버먼수석부사장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아웃도어관련주식에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아웃도어

주가 5월 들어 상승세를보이는중

이다.

최근아웃도어관련종목가운데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것은 휴대

용 부탄가스 제조업체들이다. 룏썬

연료룑 브랜드로 국내 시장 60%를

차지하고있는태양은 4월중순 84

00원이던 주가가 최근 1만원대 안

팎까지 올랐다. 룏맥스부탄룑 브랜

드로시장점유율이 20%대후반까

지 상승한 대륙제관도 주가가 4월

이후 20% 가까이 상승했다. 수출

증가에 더해 캠핑족 증가로 인한

내수물량확대기대감때문이다.

한샘과 삼성전자로 납품되는 주

방가전 주문자상표부착제조

(OEM)와 석유 스토브 수출업체

인파세코는최근캠핑용난로사업

때문에주목받고있다.

MB정부 시절 최고 테마주였던

삼천리자전거와 자회사 참좋은레

져 등 자전거주도 이달 들어 괜찮

은주가흐름을보여주고있다. 증

권가에서는 국내 자전거 보급률이

2012년 기준 26%로 일본(68%)

독일(87%) 등 선진국에 비해 현

저히낮은데다신도시를중심으로

2020년까지 자전거 길이 2000㎞

이상추가설치될예정이라중장기

적으로 자전거주 투자가 유망하다

고전망한다. 조시영기자


